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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리 얜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마야는 성분을 확인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마야는 딸기를 썰어서 과일 샐러드 그릇 위에 올렸어요. 

과일은 마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알록달록 

색깔도 예뻤고, 과일을 먹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마야는 여러 가지 식품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 크게 아프게 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했어요. 마야는 

어릴 때 우연히 우유를 조금 마셨다가 호흡 곤란이 온 적이 

있어요. 그때 마야는 병원에 가야 했어요. 마야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은 친구나 가족들과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게 

힘이 들었지만, 안전히 지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마야는 

알았어요.

마야는 과일 샐러드를 싱크대로 가져갔어요. “샐러드는 다 

만들었어요.”

냄비를 휘젓던 아빠가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손님들이 올 시간이 거의 다 됐구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마야는 달려가서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는 존슨 가족과 선교사님들이 웃음 띤 얼굴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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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셨어요. 존슨 가족은 마야 가족의 친구였어요. 마야는 존슨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뻤어요. 마야는 모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어요. 

저녁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선교사님 중 한 분이 마야에게 

마술을 보여 주셨어요. 마야는 장로님이 어떻게 자신의 귀에서 

동전을 꺼냈는지 신기하기만 했어요!

곧 식사할 시간이 되었어요. 기도는 존슨 형제님이 

하셨어요. 그런 다음, 모두들 접시에 음식을 담으려고 줄을 

섰어요. 

마야의 차례가 되었을 때, 마야는 과일 샐러드를 크게 

한 움큼 받았어요. 그리고 우유가 들어 있는 음식은 

건너뛰었어요.

마야는 커다란 감자칩 봉지를 집어서 감자칩을 접시 위에 

조금 부었어요. 그 감자칩은 마야가 전에 먹어 본 것과 똑같은 

종류처럼 보였어요. 마야는 감자칩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감자칩을 씹자마자 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성분을 

확인 해 봐’ 이런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왔어요.

마야는 감자칩을 씹던 입을 멈추고 과자 봉지에 적힌 성분 

목록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감자칩에는 우유가 들어 있었어요!

마야는 냅킨을 집어서 최대한 빨리 감자칩을 뱉어 냈어요. 

마야는 눈물이 났어요. 감자칩을 삼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엄마! 아빠!” 마야는 부모님께 달려갔어요. “우유가 들어간 

감자칩을 입에 넣었어요!”

“괜찮을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약을 가지고 올게.” 

마야는 엄마가 주신 약을 삼키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아빠는 마야를 안아 주시고는 약효가 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몇 분 후, 엄마가 물으셨어요. “어떤 것 같니?”

마야는 여전히 겁이 났지만,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축복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들께 도와 

달라고 말씀드려 보자.”

마야는 의자에 앉았고, 아빠와 선교사님들은 마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아빠와 선교사님들은 마야가 안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마야는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불쾌한 

기분은 사라졌어요.

“봉지에 적힌 성분을 확인해야 한단 걸 어떻게 알았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성신이 경고해 주는 걸 느꼈어요!”

아빠는 마야를 꼭 안아 주셨어요. “성신의 경고대로 했다니 

정말 자랑스러운걸.”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